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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밤에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서 창문을 통해서 멀리서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산 기슭에 만들어진 도시라 가파른 언덕이 많았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고향으로 몰려갔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가 아주 붐비고 복잡했었지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 호적 등록을 하러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었던 겁니다.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곧 아기를 출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낼 만한 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여관 주인들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관 주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도와줄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나보고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고 욕하지는 말아요.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더 급한 일이 많아서 당신들과 태어날 아기의 딱한 사정을 봐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곳도 다 사정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괜찮다면, 저쪽에 비어있는 마굿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하룻밤 지내도록 해요. 더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나는 바빠서 그만 가봐야 겠어요. 그만 가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모두 거절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다인들은 나그네를 도와주고 잘 대접해야 한다는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마을 사람들은 딱한 처지에 놓인 그 나그네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때 그 당시 베들레헴이나 지금 세상이나 비슷한거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그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과 때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죠. 바쁜 일이 더 많아서, 그리고, 마음 속에 친절함과 자비심이 부족하고, 미움과 욕심이 가득차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는 그리스도를 그냥 거절하고 말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제발 딴데 좀 가보세요!”
   이제 바로 내일이면, 세상 곳곳에서 성탄을 경축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족과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언어로 이날의 기쁨과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만큼은 세상에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증오도 다 사라집니다. 이 며칠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거룩함과 행복을 기억하고, 선물을 나누고 평화와 사랑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분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 색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고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던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부서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행복과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사랑의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메세지를 전해 주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옛날 첫번째 성탄절이 있었던 이후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순간 만큼은 감동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꿈과 하느님의 꿈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탄 바로 직전에 대림 4주일을 지내면서, 복음은 다시 한번 이런 희망과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납니다. 마리아와 친적 언니 엘리사벳. 유다의 시골 산골 마을에서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 집니다. 그 만남의 장소, 지난 성지 순례 때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짜로 깊은 산골짜기 언덕배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신심 깊고 충실한 이 두 시골 여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완성됩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두 여인. 한 여인은 구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인이었고, 다른 여인은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산골 시골 마을에서, 이 충실한 두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온 세상으로 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약속과 희망은 지금 여기 우리들 마음속에도 가득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희망과 약속의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달이 다 차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다 걷히고, 위대한 빛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우리 삶안에서 실재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받이들이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oy ez yoiey 128 239) 22

ey

o 2 0B e 52 WS oY OBHOLIC AR 8
M YD Bk G LS MBS NS B 5 20U 2R,
0 401 N S 1 88 OERE 8 JAeE

S, BN, & 1A 2§ S ARE Sl G2EU, A, 27
48 91 23§55 52 400 2Y0E 5291 U8, 3 4 S0 47
D AR i 25 3 2 548 01 5% J0MBHHS.
preepity

88 2001 s, 20 A B 303, 2 0B AL
401 U574 69 90 5 Y2 HFomAL 98 & 52 S
o2 oA 0% 3 43 #0801 O O E B
mate

GBS U8 AE AR, 548 92 B2 BUBL U2 5 WD
MOS0 YOS 1 422,420 90 G0 R A
IS B 4 8 43 B 8 35 44 A2 B B,
34 O 02201 S M U AU U S5
U SRR 1 i 28 e 302, 32 R

2 e o 21,203 Qo o018 25 HUEU.AFE
A0 NS 2B LR Sa32 4 AEHA BOE 263 801
EAS, IS, & 4B AEHE T A NT 343488 AV,

3600 018 HBE 303 94 MBI 43 O 2D U0 SE
MR A0S 21258 B 52 RS, 1 4R 02 S2RAATE
841 B011G $U AUS WK, JeCE BND 2 A2 WE
1 o4, 353, 08 S04 THA A4 #2083 KU
01808 S0@AP{E AACE 20 A I 22 260

525 e T2 @SN KU QLS BUG Wo, A2, A
SONAR 20173 8 90 B3 MAXER, TN U3 OUR DU AE
“a g ar

43 U, A E HE BRI IME XU HA 2E
3 180N IE 28228 A4 B4 A ey A



